
대량 불법스팸 대출중개업자 적발

대출알선 수수료를 받으려고 대포폰을 이용해 불법 스팸문자를‘ ’

대량으로 발송해 온 대출중개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

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적발됐다.

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소장 김준호 소속 서울북부전파( : )

관리소는 지난 월 일부터 월 일까지 회에 걸쳐 모두 만 천여1 27 3 10 27 7 8

건의 불법대출광고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온 김모 씨를(42)

적발 년 월 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, 2010 5 13 .

미등록대부중개업자 김씨는 명의도용한 휴대전화 일명 대포폰 를( )

이용 문자발송사이트를 통해 최저금리대환 추가자금 담보진행, “ , , ,

연체가능 등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하루 건 씩 전송해” 2800

이중 명에게 억 천만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해 주고 만여원의158 10 6 , 7180

중개 수수료를 챙겨왔다.

조사 결과 김씨는 대부업 관련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만난,

대포폰 판매자로부터 전화번호 파일이 저장된 이동식메모리저장장치

를 회에 걸쳐 회당 만원 씩 모두 만원을 주고 구입하여(USB) 5 1 100 , 500

이를 불법스팸 전송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.

보도자료

목2010. 5.13.( )

년 월 일목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0 5 13 ( ) .

문의 :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김창근 과장( 3400-2301)☎
전파보호과 김봉환 사무관( 3400-2330)☎
서울북부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유효종 과장( 031-849-5850)☎



미등록 대부중개업자들은 대체로 일반 서민이 시중은행에서 대출

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금융기관을 사칭할 뿐 아니라 고금리,

에다 의 수수료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휴대전화3~17%

대출광고 문자메시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.

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이나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불법, ,

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년 이하의‘ ’ 1

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1 .

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

( 나www.spamcop.or.kr) 전화 국번 없이 번 로 하면 된다( 118 ) .

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자체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

불법대출 도박 의약품, , 음란물 등 대 악성광고의 불법스팸 휴대전화, 4

문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피해사례 소개 등 홍보활동도 강화해,

나갈 계획이다 끝. .


